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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집값 90% 대출"…비상걸린 금융권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에 한해 LTV를 9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금융당국은 전세계적으로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는 곳 없다며 신중론 견지. 은행에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시키고, 전체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

17일부터 모든 금융권 '非주담대 LTV 70% 규제' 한국경제

17일부터 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70% 한도 규제가 은행 등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

7월부터 확대되는 개인별 DSR 규제 세부 지침은 내달 확정되며, 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 등에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풀이

'생활 플랫폼' 꿈꾸는 은행들…'앱 분리 전략'도 시동 머니투데이

은행권, 향후 금융 서비스의 기반인 고객의 비금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뱅킹 앱에 각종 '비금융 서비스'를 탑재하면서 '생활 플랫폼'으로의 변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모바일 뱅킹 앱에 금융 외 부가 서비스를 얹고 있다. 주로 쇼핑·자동차 시세 제공 등 일상 생활 관련 비금융 서비스

윤석헌 떠난 금감원…금융권 '숨통' 트이나 더팩트

윤석헌 금감원장의 퇴임에 따른 수석부원장 대행체제로 전환으로 금융사에 대한 강경 기류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취임 당시 2015년 중단됐던 종합검사를 3년 만에 다시 부활. 금감원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 강조해 종합검사 지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보험가입 100%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전자신문

디지털 판매채널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보험설계사와 대면하지 않고 100% 비대면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최소 1회 이상 보험설계사와 만나야 하던 대면의무도 면제되고, 소비자와 보험설계사가 실시간 영상 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집규준도 마련

한투 등 증권사 3곳, 거래소 배출권시장 조성자 참가 뉴시스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은 17일부터 증권사 3개사의 시장조성자 참가를 통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가한 증권사 3곳은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SK증권. 연내에는 증권사가 배출권시장에서 자기매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증권사의 시장참여를 점차 확대

미래에셋증권, 카카오처럼 '소셜커머스' 키운다…다음달 ‘붉은 낙타’ 출범 뉴스토마토

미래에셋증권은 다음달 '미래에셋페이'와 '미래에셋페이'가 중계를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붉은 낙타(Red Camel)’를 공식 출범하면서 소셜커머스 사업을 추진

단순 결제 서비스를 넘어 카카오처럼 어플리케이션 안에 쇼핑을 접목시킨 확장된 플랫폼으로 PG(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

올해 개인 순매수 벌써 50조…작년 한해 순매수 추월 한겨레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14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50조9836억원. 불과 넉 달 반 만에 지난해 전체 개인의 코스피 순매수 금액 47조4907억원 추월 

2월 8조원대, 3월 6조원대, 4월 5조원대 등으로 순매수 규모는 쪼그라들다가 코스피가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이달에는 보름 만에 7조269억원을 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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